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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

# 청년ㆍ학생의 문화 트렌드 아

홉 번째 기획으로, 우리신문은 최근 

빠르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유행 속

에서 변화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소

비 문화를 살펴봤다.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

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행을 접하

고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특정 상품이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는 경험과 공유의 의미를 갖기

도 한다. 우리신문은 학생들을 만나 

변화하는 유행 속 청년 세대의 소비 

문화와 의미를 들어봤다.

짧아진 유행 주기

SNS 확산 속도로 바뀌는 소비 흐름

최근 SNS를 통해 특정 음식이나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탕후루와 두바이 쫀

득 쿠키(두쫀쿠)는 SNS에서 화제

가 되며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

나 이러한 유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

고 다른 콘텐츠가 등장하면 관심은 

금세 이동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4년 출시된 

‘허니버터칩’은 제품 냄새를 담은 

봉지가 판매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

으며 장기간 인기를 이어간 대표적

인 사례다. 2015년에는 523억 원으

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2024년까지 

누적 3억 6,000만 봉지가 판매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반면 최근 유행은 확산 속도만큼

이나 식는 속도도 빠르다. 한국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두쫀쿠 판매량은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

지 약 11만 2,000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약 두 달 만에 8

만 8,000건 수준으로 줄었다.

‘두쫀쿠 오픈런’ 경험이 있다는 

이진이(미디어학 2020) 씨는 “한창 

유행했을 때보다 사먹는 빈도가 많

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하는 SNS 유행 음식의 

시작은 ‘허니버터칩’인데 그때보다 

요즘은 유행이 훨씬 빠르게 생겼다

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중백(사회학) 교수는 “방송이

나 신문처럼 매체가 제한됐던 과거

와 달리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

다”며 “콘텐츠의 양과 선택지가 늘

어나며 새로운 유행이 기존의 유행

을 빠르게 대체하는 구조를 형성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미디

어 환경의 변화가 유행 주기를 단축

시킨 것이다.

‘지금 아니면 놓친다’는 소비 심리

청년 세대의 ‘적시 소비’ 확산

이처럼 빠르게 등장하고 사라지

는 유행 속에서 청년 세대의 소비 

방식 역시 변하고 있다. 특정 상품

을 오래 소비하는 게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유행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적시 소비’ 경향

을 보인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 「Z세대트

렌드 2026」에 따르면 2025년 제철 

관련 언급량은 7만 1,423건으로 

2022년 4만 2,096건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특정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의 향유가 청년층 사이

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리더십 경영학부 김의신

(경영학)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콘

텐츠 확산 속도에 따라 ‘지금 경험

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다’는 심리

가 형성돼 유행에 더 빠르게 참여하

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시 소비는 특정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인 팝업스토어나 

한정판 제품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에서 오픈한 팝업스토어는 총 3,077

개에 달했고, 7일 이하 단기 팝업 비

중은 전년도 대비 11.93% 증가했

다. 잠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역시 

더 짧은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진이 씨는 “인기가 많은 가나

디 팝업스토어는 방문하기 위해 티

켓팅을 했다”며 “미리 예약을 못 한 

친구는 결국 팝업 기간 내 입장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강주희(의상학 2024) 씨는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희소성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특히 한정판 굿즈는 시간이 지나

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를 넘어 ‘경험과 연결’의 문화로

유행 콘텐츠가 만드는 새로운 문화

이러한 경험은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김정연(사회학 2024) 

씨는 “유행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

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늘

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비

해 사회가 개인화되며 청년들이 속

할 수 있는 견고한 공동체가 많이 

줄었는데 특정 유행에 대해 한마디 

얹는 행위만으로도 즉각적으로 형

성되는 무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선별적

으로 소비하는 층도 있다. 

이관우(수학 2021) 씨는 “트렌드

에 참여할 때 내 취향과 맞춰 가보

는 경험 자체에 즐거움이 있다”며 

“약 40개의 스타벅스 시즌별 텀블

러를 모아 매일 다르게 사용했었는

데 유행이 끝나도 내게 지속적인 흥

미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소비한

다”고 했다.

유행 소비는 때로 조급함과 소외

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강 씨는 “친

구에게 ‘나만 모른다’는 소외감에 

더 조급하게 소비하게 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

국 특정 상품 자체에 대한 열망이 

아닌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열망이 

해소되는 순간에 소비를 멈추게 되

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행 소비가 소속감 및 불안감과 

직결되는 이유는 관계 형성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김중백 교수는 

“과거에는 친구나 학교 같은 관계

에서 소속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특

정 콘텐츠 경험을 공유하면서 새로

운 방식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의신 교수는 “앞으로 

청년 세대의 소비는 제품 자체의 기

능 뿐만 아니라 경험, 이야기, 사회

적 공유 가능성이 결합된 형태로 발

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짧아진 주기…청년 소비문화도 달라졌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적시 소비 확산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문화 트렌드 연속 기획>

⑨ 적시 소비 트렌드

①지난 겨울 크게 유행해 대기줄 행렬을 만들기도 했던 ‘두바이쫀득쿠키’의 인기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② ‘두쫀쿠’ 인기가 떨어지기 무

섭게 새로운 유행 음식인 ‘버터떡’이 진열되고 있다.�  (사진=서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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